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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빌립보서 —

윤철원*

1. 빌립보서 1:10

GNT5 eivj to. dokima,zein ùma/j ta. diafe,ronta( i[na h=te eivlikrinei/j

kai. avpro,skopoi eivj h̀me,ran Cristou/( 

�개역개정�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새번역�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

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공동개정�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새한글�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순수하며 

걸릴 것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지극히 선한 것’이나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리고 �공동개정�은 ‘가장 옳은 것’으로 번역합니다. 반면 �새한글�은 ‘최선의 

것’으로 번역하여, 원문의 어순은 물론, 의미까지 가지런히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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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대체로 ‘윤리적으로 좋은 것이

나 옳은 것’에 집중한 번역이라면, �새한글�은 비윤리적이거나 삶의 미덕

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날에 궁극적으로 승

리할 방법으로서 ‘최선의 것’을 강조하여 신앙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내

는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KJV(‘things that are excellent’), ESV(‘what is excellent’), NRS(‘what really 

matters’) 등 대부분의 영어 역본은 뉘앙스 상으로는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NLT 역시 NRS와 같이 ‘정말 중요한 것(what really matters)’으로 번역합니다. 

(2) 영어 역본 대부분은 ‘탁월한 것(things that are excellent)’으로 번역함

으로써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새한글�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정상적으로 고려하여 번역했는데, 당시 

사회의 배경지식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말 번역에서 가장 낫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미덕’만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 

철학의 유일한 분파입니다. 그들은 ‘선’이라는 명칭을 ‘미덕’에 국한하여 

사용했습니다. 즉 ‘미덕’이 유일한 ‘선’이고, ‘악’은 유일한 악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미덕’이나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중립적

인 것으로서 ‘아디아포라(avdia,fora)’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스토아학파의 

부당성을 논증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이 가치의 중립성을 구별하는 최선의 

근거임을 강조합니다.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이 말(dokima,zein ùma/j ta. diafe,ronta)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 것이 분명합니다. ‘디아페론타(diafe,ronta)’는 ‘중요한 것’이나 

‘차이 나는 것’을 의미하며, ‘도키마제인(dokima,zein)’은 ‘시험하다’나 ‘분별

하다’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라고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과 ‘중

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중요한 것 중

에서도 ‘최선의 것’을 분별해 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2) 바울은 자신의 투옥 및 죽음(빌 1:12-26)과 육체적 궁핍(빌 4:10-13)을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빌립보서 —  /  윤철원  87

받아들일 수는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지향성과 비교할 때 

자기 형편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

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능력을 확신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의 중립

성을 입증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가치중립적인 ‘아디아포라(avdia,fora)’의 재배치를 요구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즉 최선

의 것을 구별하여 찾아내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종말론적 믿음의 핵

심 주제라고 가르칩니다. 

2. 빌립보서 1:27

GNT5 Mo,non avxi,wj tou/ euvaggeli,ou tou/ Cristou/ politeu,esqe( …

�개역개정�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

�새번역�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하십시오. …

�공동개정�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

�새한글�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

십시오. …

2.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오직/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로, 그리고 �공동개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

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반면 �새한글�은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

십시오’라고 하여, 원문의 어순과 의미를 모두 담은 번역을 시도하였습니

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모두 ‘생활하라’고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로 번역했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1) KJV, ESV, NRS 등 대부분의 영어 역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

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단, NLT는 여기에 ‘하늘의 시민들’

을 첨가함으로써 원문의 뉘앙스를 기술적으로 살려 내려고 의도했습니다. 

(2) 영어 역본 대부분은 �개역개정�과 일치하는 번역을 보입니다. NI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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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1995)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루

터성경>(이하 LB)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Wandelt nur würdig des 

Evangeliums Christi)’도 같습니다. 다만, <취리히성경>(이하 ZB)은 ‘도시의 

시민으로 살라(als Bürger eurer Stadt leben)’, BasisBibel(이하 BB)도 ‘공동체

에서 생활하라(Führt euer Leben in der Gemeinde)’고 번역함으로써 원문의 뉘

앙스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바울은 빌립보서의 서론에서 핵심 주제를 이미 밝혔지만(빌 1:3-11), 

이 서신의 주요 관심사는 27절 이하에서 더 명확하게 소개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상황에서도 복음 증언을 위해 최선을 다했듯이, 빌립보교회

의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튼실함을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2) 바울의 시대는 그레꼬-로마 세계였으며, 헬레니즘과 로마제국의 정치 

상황이 어우러진 지중해 사회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쓰는 용어도 그 시대의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식민지 도

시로 발전한 빌립보의 도시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옥타비아누스

는 빌립보에 자치권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빌립보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

과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바울이 보기에 예수를 그리스도

로 고백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레꼬-로마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험하

는 삶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3) 3:20(‘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에서 다시 검토하겠

지만, 바울은 당시 로마제국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깊이 이

해한 사람으로서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어떤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매우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새한글�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번역했는데, 당시 

사회의 배경과 지식을 반영한 것으로써 현재까지 우리말 번역에서 가장 나

은 것으로 보입니다.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politeu,esqe)’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는 

정치 영역에서 실제로 쓰인 용어입니다. 즉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충

실히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를 제외한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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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주들 가운데 ‘가장 로마적인 특성을 보인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

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조, 행 16:16-40, 특히 37절). 

(2) 그런데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보다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이 드러낼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에

서 살아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됩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의 성도

들이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견고히 서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윤리

적인 교훈과 격려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범을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에게서 본보기로 삼도록 안내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 시대의 가

장 보편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구조상 27절에서 강조하는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명제는 

갑자기 들어온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담은 이 구절이 

빌립보서의 나머지 부분을 이끌고 가는 중심 주제로 기능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명령은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빌립보서 3:8

GNT5 avlla. menou/nge kai. h̀gou/mai pa,nta zhmi,an ei=nai dia. to. 

ùpere,con th/j gnw,sewj Cristou/ VIhsou/ tou/ kuri,ou mou( diV 

o]n ta. pa,nta evzhmiw,qhn( kai. h̀gou/mai sku,bala( i[na 

Cristo.n kerdh,sw

�개역개정�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

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

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새번역�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

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

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공동개정�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해물로 생각

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

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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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글�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

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

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3.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으로, 그리고 �공동

개정�은 ‘모든 것이 다 장해물로 생각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새

한글�은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라고 하여 원문의 의미를 분명히 드

러내 줍니다. 손해로 번역된 ‘제미아(zhmi,a)’는 고대 그리스 법정의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벌금을 의미했습니다. 범죄나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재정적인 처벌을 가할 때 쓰였습니다. 경제적인 용례로는 상업 거래

나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계약의 불이행이나 사기(詐欺)로 

파생한 손해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명예나 평판에 손실을 보았을 때도 쓰

였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각각 ‘가장 고상’, ‘가장 고

귀’, ‘무엇보다도 존귀’하다고 번역했는데, �새한글�은 ‘더없이 중요한 일’

로 번역함으로써 바울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는 대

신 다른 모든 것은 기꺼이 손해 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줍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1) ‘제미아(zhmi,a)’를 KJV, NIV, ESV는 일률적으로 ‘손실(loss)’로, NLT

는 ‘무가치하다(worthless)’로 번역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대

신, 다른 것은 모두 쓰레기로 여긴다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KJV(‘do count 

them but dung’)의 뉘앙스가 좀 더 강한 것은 맞지만, ESV(‘count them as 

rubbish’), NRS(‘regard them as rubbish’) 등 대부분의 영어 역본에서 ‘쓰레기

로 여김’이란 번역처럼 유사한 의미로 번역하는 데서 확인됩니다. 단, NLT

는 ‘모든 것을 쓰레기로 간주(counting it all as garbage)’함으로써 원문의 의

도를 보충하는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2) 영어 역본 대부분은 지금까지 간행된 우리말 성경과 의미상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NIV는 ‘쓰레기로 여기다(I consider them garbage)’로, NAS 

(1995)는 ESV처럼 ‘쓰레기로 여김(I count them but rubbish)’으로 번역했습니

다. 독일어권에서는 LB가 ‘배설물로 여기다(achte es für Kot)’로, ZB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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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로 간주하다(betrachte es als Dreck)’로, BB는 ‘내 눈에는 그저 배설물일 

뿐(in meinen Augen ist es nichts als Dreck)’으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에 더 현

실적인 의미를 첨가하였습니다. ‘더없이 중요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

면 도리어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손해가 된다는 점을 바울은 분명히 보여 

줍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바울은 유대교라는 자기 조상의 관습과 유산을 언급하며 너무 과격한 

표현을 구사함으로써 독자를 놀라게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자기 이력에 자

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은연중 드러내면서도(빌 3:5), 주저하지 않고 평가절

하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빌 3:2). 그래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

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뉘앙스를 담은 단락에서 이 구절이 제공하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2) 바울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자체

를 거부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비교 대상

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명백합

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없이 

중요한 일’이고,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향하여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구원에 결정적이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

음이 신앙의 결정적 척도라는 점을 밝힙니다.

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

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가치가 자기의 가치관과 삶

을 극적으로 재편하여, 다른 어떤 것도 같은 방식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2)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가치와 그 밖의 다른 모든 가치 사이

에는 넘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즉 독자들은 바울의 언급을 통해 이미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92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 (2024. 12.), 85-96

4. 빌립보서 3:20

GNT5 h̀mw/n ga.r to. poli,teuma evn ouvranoi/j up̀a,rcei( evx ou- kai. 

swth/ra avpekdeco,meqa ku,rion VIhsou/n Cristo,n(

�개역개정�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

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새번역�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

고 있습니다.

�공동개정�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

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

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4.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로, 그리고 

�공동개정�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라고 번역하여 의미만 담았습니

다. 반면 �새한글�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번역하여, 원문의 어순은 물론 1세기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의미를 

모두 담는데, 이것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지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공

감할 수 있습니다. 

(2)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모두 ‘우리의 시민권’이나 ‘시

민이라’고만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보다 정교하게 ‘우리의 시민권이 있

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로 번역하여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을 이해하

지못하면 번역할수없는신약성서에서단한 번쓰인 poli,teuma(폴리튜마)

의 세계를 명료하게 포함시켰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1) 관례적으로 ‘시민권’이라고 번역한 poli,teuma를 KJV는 ‘교제’나 ‘대담

(conversation)’으로 번역했고, RSV는 우리의 ‘국가’ 또는 ‘단체(commonwealth)’

로 번역하여 poli,teuma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NRS, 

NAS, NIV는 공통적으로 ‘시민권(citizenship)’이 하늘에 있다고 번역함으로

써 전통적으로 이해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독일어 LB는 우리의 ‘생활방식’ 또는 ‘소통(Wandel)’으로 번역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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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단어는 고어(古語)로서, ‘교통’이나 ‘교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

만 BB는 ‘시민권(Bürgerrecht)’으로 번역하여 영어 번역과 균형을 유지합니

다. 여기에 ‘이미 지금(schon jetzt)’이라는 현재 시점을 부가함으로써 종말

론적 차원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오늘에 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바울이 사용한 poli,teuma에 관한 번역의 곤란함은 이해할 만합니다. 

poli,teuma가 갖고 있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

구할 때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세기 정치 사정도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로마제국이라는 거대한 통치 영역을 지배하

던 황제의 명령권(imperium) 아래 생활하던 속주민의 삶의 질에 관해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poli,teuma와 관련된 정보는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서 경

험한 내용이 옥시링쿠스(Oxyrhynchus)에서 발견된 파피루스(P.Oxy)를 통해 고

스란히 확인됩니다. 로마제국은 고대 종교(old religion)인 유대교를 적절히 대

우하여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방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제

국의 당국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종교 활동이나 문화 행사를 자유

롭게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poli,teuma는 시민권에 준한 특

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나 지역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poli,teuma에 대한 번역은 언급한 것처럼, 그것의 복잡한 역사를 뒤집어 봐

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서에서 단 한 번 쓰인 ‘하팍스 레고메

논(hapax legomenon)’ 용어의 번역은 무엇보다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경우, 헬레니즘과 유대교 그리고 로마제국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최적화된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문

학적 세계는 신학적 주장과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명료한 의미를 제공합니

다. 바울은 poli,teuma를 통해 자신이 강조하는 종말론적 구원을 잘 드러냅니다. 

(3) poli,teuma는 본래 ‘정치적 행동’이나 ‘시민으로서 소유한 권리’ 그리고 

‘국가나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poli,teuma를 사용할 때, 그것

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결되는 종말론적 지평을 함축하면서, 알렉산드리

아와 같은 헬라화된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의 집단

적인 모임이 가능하도록 시 당국의 배려라는 정치적 차원이 내포되어 있음

을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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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빌립보서 4:13

GNT5 pa,nta ivscu,w evn tw/| evndunamou/nti, me) 

�개역개정�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번역�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개정�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

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한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5.1. 차이점 관찰

(1)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이 구절은 

번역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를 보여 줄 수 있어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렇지만 �개역개정�과 �새번역� 그리고 �공동개정�이 대동소이한 번역을 제

안함으로써 바울이 제시하는 강조점이 다소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은 지

적되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능은 없다는 ‘적극적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의 엉터리 신학을 옹호하는 구절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바울의 뇌리에서 그러한 사상적 공간은 절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오

히려 �새한글�이 제안하듯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정도의 뉘

앙스라면 바울의 의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번역

이 지금까지 제시된 우리말 번역 중 가장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결국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번역은 명백한 오역

입니다. 앞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나열했습니다. 이

것을 인식하여 번역할 때 이 구절에 대한 적절한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

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섰음을 명시하고 있음

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1) 영어 성경 대부분은 약간의 표현만 달랐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

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라는 번역을 대부분 채택합니다(KJV, NIV, NRS, NAS, ESV, BB). 단 KJV와 

LB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2) �새한글�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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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라고 번역하여 여타의 성경 번역과 차별성을 띱니다. 이 번

역의 특징은 지금까지 관례로 익숙한 읽기를 채택한 성경들과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매사에 능력을 발휘하여 누군가를 눕히거나 기

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님이 그에게 능력을 제공하셔서, 그가 처한 어떠한 상황도 극복하고 대처

하게 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결국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강조하려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들

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종말론적 소망을 견지함으로써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승리할 천국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사명을 지녔음을 인

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강하다’, ‘힘이 있다’, ‘유효하다’ 또는 ‘영향력을 가지다’를 의미하는 

‘이스퀴오(ivscu,w)’가 이 구절에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

서도 절대 흔들림 없이 견뎌 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번역된 것입니다. 

5.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바울은 수감 중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의 심중에는 확고부

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물질적으로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계 내에서 만족을 드러내는데, 언뜻 보면 스토

아 철학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 사이에는 중요

하고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 사역에 직접적인 참여자

로 인식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적 존재를 인간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만족이란 부족하거나 풍요한 상태의 양극단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 즉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상태는 역설을 통해 구현됩니다. 

4:11-13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강조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의 지원에서 

자립을 선언한 바울이지만, 빌립보 공동체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바울은 

‘풍성함’을 경험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풍요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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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빌립보 공동체 뒤에서 바울을 후원하시는 하나

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가장 아름답게 담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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